One Story A Day

for Early Readers

(Book 7 for July)

1 Omar’s Goat (partⅠ)
오마르의 염소(Ⅰ부)
Omar is a ten-year-old boy. He lives in a small village

in Africa. But, unlike most kids, he doesn’t go to school.

His family has no money.
오마르는 열 살짜리 소년이다. 오마르는 아프리카의 한 조그만 마을에 산다. 그렇지만 대다수 아이들과는 달리 오마르는 학교에 가지 않는다. 오마르의 가족은 돈이 없기 때문이다.
All they have is a small goat herd.

Every day, Omar takes the ten goats to the field so

they can eat grass. He watches over the goats carefully.

He can’t lose a single one.
가족이 가진 것은 작은 염소 떼뿐이다.

오마르는 매일 들판에 열 마리 염소를 데려가서 풀을 뜯을 수 있게 한다. 오마르는 염소들을 주의 깊게 살핀다. 한 마리도 잃어버릴 수 없다.

At the end of each day, Omar counts his goats and

brings them back to the village.
하루가 끝날 무렵이면 오마르는 염소들을 세어 마을로 도로 데려온다.
One morning, Omar counted the goats. To his surprise,

he discovered eleven goats! A baby goat was born

during the night!

어느 날 아침 오마르는 염소들을 세었다. 놀랍게도 오마르는 열한 마리 염소를 발견했다! 밤 사이에 아기 염소가 한 마리가 태어난 것이다!
2  Omar’s Goat (partⅡ)

오마르의 염소(Ⅱ부)
When Omar’s father saw the new-born goat, he was

very happy. He gave the baby goat to Omar. “This will

be your goat, my son,” said his father. “Take good care

of her and raise her to be big and strong.”

오마르의 아버지는 새로 태어난 염소를 보고 무척 기뻐했다. 아버지는 아기 염소를 오마르에게 주었다. “이건 네 염소가 될 거다, 아들아.” 아버지가 말했다. “염소를 잘 보살펴서 크고 튼튼하게 키우도록 해라.”
Omar listened carefully to his father. He

took extra good care of his baby goat.

오마르는 아버지의 말을 잘 새겨 들었다. 오마르는 아기 염소를 더 잘 보살폈다.
He watched over it, making sure nothing bad happened.

오마르는 염소를 살피고, 아무런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확인했다.
Every day, the baby goat went to the field with the other goats. Day by day, it grew big and strong. Six months later, it gave Omar’s family lots of milk.

아기 염소는 매일 다른 염소들과 함께 들판으로 나갔다. 매일 매일, 염소는 더 커지고 더 튼튼해졌다. 6개월 후에, 아기 염소는 오마르의 가족에게 많은 염소 젖을 주었다. 
Omar sold the milk. With the money he earned from

selling the milk, Omar bought school books. Thanks to

his goat, Omar can now go to school.
오마르는 염소 젖을 팔았다. 염소 젖을 판 돈으로 교과서를 샀다. 염소 덕분에, 오마르는 이제 학교에 갈 수 있다. 

3  Thinking About A Farmer
한 농부에 관해 생각하기
Last summer, I went on a week-long bus tour of Europe.

On the first day, twenty people showed up. They were all

of different backgrounds and cultures.

지난 여름, 나는 유럽으로 1주일간 버스 관광을 갔다. 그 첫날, 스무 명의 사람들이 왔다. 모두 서로 다른 배경과 문화 출신이었다.
At first, no one talked to each other. But gradually,

people got to know each other better. Then, they started

to eat together like real friends.
처음에는 아무도 서로 말을 걸지 않았다. 그렇지만 점차로 사람들은 서로를 더 잘 알게 되었다. 그러고 나서 진짜 친구들처럼 함께 밥을 먹기 시작했다.

But one old man still didn’t talk much. He just listened. He seemed to be a man of few words. Then one day, as we were eating lunch, he opened his mouth.

그렇지만 아저씨 한 분은 여전히 그다지 말을 하지 않았다. 그냥 듣기만 했다. 그 아저씨는 그다지 말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가 점심을 먹고 있을 때 그 아저씨가 입을 열었다.
Slowly, he said, “Let’s not waste any food. Let’s all think

about the farmers.”
아저씨는 천천히 말했다. “우리 음식을 낭비하지 맙시다. 우리 모두 농부들을 생각합시다.”
Some young people gave him a strange look. But, he

won my respect immediately. He was right. Think about

how much work it takes to grow rice and to make the

meals on our tables!

젊은 사람들은 곧 그 아저씨를 이상한 표정으로 보았다. 그렇지만 그 아저씨는 즉각 내 존경심을 얻었다. 아저씨 말이 옳았다. 쌀을 재배하고 우리 식탁에 올릴 음식을 만드는 데 얼마나 많은 노력이 들었을지 생각해 보라!
Since that day, I often think of that old man and his wise

words while I am eating.
그 날 이후, 나는 음식을 먹을 때면 그 아저씨와 그 분이 하신 말에 관해 자주 생각한다.
4 A Special Gift
특별한 선물
One holiday, when my aunt came to visit, she brought a

special gift for my grandparents. Can you guess what it

was? She had purchased a box of special birds’ eggs. It

contained pigeon, peacock, turkey, and chicken eggs.

휴일에 우리 이모가 놀러 오시면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를 위해 특별한 선물을 가져 오셨다. 무슨 선물이었는지 짐작이 가는가? 이모는 특별한 새들의 알이 든 상자 하나를 사셨다. 거기에는 비둘기, 공작, 칠면조, 그리고 닭들의 알이 들어 있었다.
Why did she choose this gift? My grandma and

grandpa are getting old, but they love animals. So, my

aunt wanted them to have some special birds.

이모는 왜 이 선물을 골랐을까?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나이가 들어 가시지만 동물들을 사랑하신다. 그래서 이모는 두 분이 특별한 새들을 갖게 되시기를 바랐다.
She spent a lot of time finding these special eggs.

Some of these birds lay only a few eggs each

month. She had to order them long before her visit.

이모는 이런 특별한 알들을 찾는 데 많은 시간을 들였다. 그들 중 일부는 매달 겨우 몇 개밖에 알을 낳지 않는다. 이모는 할머니를 보러 오기 한참 전에 주문을 해야 했다.
After my aunt brought the eggs to my grandparents,

they used a big oven to hatch them.

이모가 그 알들을 가져다 드린 이후,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그 알들을 부화시키기 위해 큰 오븐을 사용하셨다.
Before the holiday was over, these special eggs

became special birds—pigeons, peacocks, turkeys, and

chickens. Each of them was unique.

휴가가 끝나기 전에 이 특별한 알들은 특별한 새들이 되었다. 비둘기들, 공작들, 칠면조들, 그리고 닭들. 저마다 독특한 특징이 있었다.
They were very special gifts!
그것들은 매우 특별한 선물들이었다!
5 Where Does Our Food Go?
우리 음식은 어디로 갈까?

When you are hungry, you eat. You put food in your

mouth. Then you swallow. But where does the food go

after that?
여러분은 배가 고플 때 음식을 먹는다. 입에 음식을 넣는다. 그러고 나서 삼킨다. 그렇지만 이 음식들은 그 후에 어디로 갈까?
The food travels down your throat and into your

stomach, where all the interesting stuff happens!

음식은 여러분의 목으로 내려가 위로 여행을 한다. 위는 모든 흥미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다!
In the stomach, food is broken down into all the good things you need to grow big and strong. The stomach is shaped like a small

bag. It can hold about one and a half litres of food. That’s a lot of food!

음식은 위에서 깨어져 여러분이 커지고 튼튼해지는 데 필요한 모든 좋은 것들이 된다. 위는 조그만 가방 같은 모양이다. 음식을 약 1.5리터 정도 담아 둘 수 있다. 그건 많은 양이다!
There are special juices in the stomach that break the

food down into really small pieces.

위에는 그 음식을 정말 작은 조각들로 깨뜨리는 특별한 액이 있다.
A person eats about 450 kilograms of food each year.

Imagine how busy a stomach is each day! That’s why we

have stomach aches sometimes. Too much food or the

wrong kinds of food can make our stomachs hurt.

한 사람은 매년 음식을 약 450킬로그램 정도 먹는다. 위가 매일 얼마나 바쁠지 생각해 보라! 그게 가끔 위가 아픈 이유이다. 너무 많은 음식이나 잘못된 종류의 음식은 우리 위를 아프게 만들 수 있다.
Now you know what happens to the food you eat.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이 먹는 음식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안다.
6 At the Fair
장터에서
My sister travelled to Cuba last Christmas. While she

was there, she visited a country fair near Havana.

우리 언니는 지난 크리스마스에 쿠바로 여행을 갔다. 거기 있는 동안 언니는 하바나 근처의 한 시골장을 방문했다.
Many local vendors were selling their arts and crafts.

They had carved wooden animals, hand-made musical

instruments, seashells, drinks made from fresh coconuts

and much more.

많은 지역 상인들이 미술품과 공예품들을 팔고 있었다. 나무로 조각한 동물들, 손으로 만든 악기들, 조개껍데기들, 신선한 코코넛으로 만든 음료를 비롯해 많은 것들이 있었다. 
My sister stopped at a toy stand. She noticed a special

toy— a toy camera. This camera was made of old aluminum

cans.

우리 언니는 한 장난감 가판대에서 멈췄다. 언니는 특별한 장난감을 발견했다. 장난감 카메라였다. 그 카메라는 헌 알루미늄 깡통으로 만든 것이었다.
What a great idea! You see pop cans everywhere. But

you never see them used in this way. The tin-can camera

is light. The lens cover pops up with springs when you

click the button. My sister bought the toy camera for me.

얼마나 대단한 생각인가! 우리는 온갖 주위에서 탄산음료 깡통들을 본다. 그렇지만 그것들이 이런 식으로 사용되는 것은 보지 못한다. 알루미늄 깡통 카메라는 가볍다. 버튼을 누르면 렌즈 덮개가 용수철로 튀어나온다. 우리 언니는 나를 위해 그 장난감 카메라를 가져다 주었다.
This special camera doesn’t take pictures. But, I am

having a lot of fun playing with it. It’s a piece of art!
이 특별한 카메라는 사진을 찍지 못한다. 그렇지만 나는 그것을 가지고 무척 재미있게 놀고 있다. 그건 예술 작품이다!
7 Head in the Sand

모래 속의 머리
Rico’s mother tells him a story about a big bird. This

bird has long legs and a long neck. What is it? It is an

ostrich.
리코의 엄마는 리코에게 한 커다란 새에 관해 이야기해 주셨다. 이 새는 긴 다리와 긴 목을 가지고 있다. 그 새가 뭐냐고? 그 새는 타조이다.
When ostriches are frightened, they hide their heads

in the sand. They think that if they cannot see danger,

nothing bad will happen.
타조는 겁을 먹으면 모래에 머리를 숨긴다. 타조들은 자기들이 위험을 보지 못하면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는 줄 안다.
One day, an ostrich was being chased by a wolf. It

was really scared. So, it hid its head in the sand. The

bird assumed that if he couldn’t see the wolf, then the

wolf couldn’t see him either. But the wolf saw the rest of

the ostrich and he quickly ate the bird.
어느 날, 한 타조가 한 늑대에게 쫓기고 있었다. 타조는 정말 겁이 났다. 그래서 머리를 모래에 파묻었다. 그 새는 자기가 늑대를 보지 못한다면 늑대도 자기를 보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다. 그렇지만 그 늑대는 타조의 다른 부분을 보고 그 새를 재빨리 잡아먹었다.
Rico laughed. “What a dumb bird.”
리코는 웃었다. “정말 멍청한 새네요.”

Rico’s mother said, “Yes. Pretending danger doesn’t

exist does not make it so.”
리코의 엄마는 말했다. “그래. 위험이 존재하지 않는 척한다고 위험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란다.”
8 Two Sons
두 아들들
Our teacher, Mr. White, has two sons. Both of them are

deaf. They can’t speak either.

우리 선생님인 화이트 선생님은 아들이 둘 있다. 둘 다 귀가 들리지 않는다. 말도 할 수 없다.
When the first boy was born, they found that he could not hear sounds. In great shock, Mr. White and his wife went to many different hospitals to seek treatment. After three years, their son still could not

hear sounds.

맏아들이 태어났을 때, 그들은 그 아이가 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엄청난 충격을 받은 화이트 선생님과 부인은 치료 방법을 찾아 많은 다양한 병원들을 다녔다. 3년 후에, 아들은 여전히 소리를 들을 수 없었다.
They accepted the fact that their son would never hear anything. His

world would be silent.

부부는 아들이 절대 아무런 소리도 듣지 못할 거라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그 아이의 세계는 조용할 것이었다.
A few years later, their second son was born. Like their first child, this son was deaf too. After talking to experts, they learned that the reason why their children were born deaf was defective genes. 
몇 년 후에 둘째 아들이 태어났다. 맏아들과 마찬가지로 이 아들도 귀가 들리지 않았다. 전문가들에게 상담한 끝에 부부는 아이들이 귀가 들리지 않게 태어난 이유가 유전자 결함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다.
Even so, Mr. White loves his sons very much. Every

day, he sends them to a special school. They are both

very smart. Mr. White uses sign language to talk to his

sons. He taught us some sign language too.
그렇다 해도, 화이트 선생님은 아들들을 매우 사랑했다. 화이트 선생님은 아들들을 매일 특수 학교에 데려다 준다. 둘 다 무척 영리하다. 화이트 선생님은 아들들과 대화하기 위해 수화를 사용한다. 선생님은 우리에게도 수화를 약간 가르쳐 주셨다.
9  Lemon Ice for Sale
레몬 아이스 판매
On a hot summer day, Jim and Jill decided to sell lemon

ice. But first, they had to make it. They poured lemonade

into small paper cups and put the cups in the freezer.

어느 더운 여름날, 짐과 질은 레몬 아이스를 팔기로 결정했다. 그렇지만 그 전에 그걸 만들어야 했다. 두 아이는 레모네이드를 작은 종이컵에 붓고 그 컵들을 냉동실에 넣었다.
“Let’s set up a table while we wait for it to freeze,”

said Jim.

“우리 그게 얼기를 기다리는 동안 식탁을 차리자.” 짐이 말했다.
“Great idea,” said Jill. Soon, they had set up a table

with a yellow tablecloth by the road. Jill went to the freezer but came

back empty handed. “It’s not frozen yet,” she said.

“좋은 생각이야.” 질이 말했다. 곧 두 아이는 길가에 노란 식탁보를 두른 식탁을 차렸다. 질은 냉장고로 갔지만 빈 손으로 돌아왔다. “아직 얼지 않았어.” 질이 말했다.
“Let’s make a sign while we wait for

it to freeze,” said Jim. “Great idea,” said Jill.

“우리 얼기를 기다리는 동안 간판을 만들자.” 짐이 말했다. “좋은 생각이야.” 질이 말했다.
They made a big yellow sign: Lemon Ice for Sale.
두 아이는  커다란 노란 간판을 만들었다. “레몬 아이스 판매”
Soon, a crowd of kids formed in front of the table. Jim

and Jill went to get the lemon ice.

곧 아이들의 무리가 탁자 앞에 모여들었다. 짐과 질은 레몬 아이스를 가지러 갔다.
“It’s still not frozen. It’s just cold,” said Jim. “What

will we sell to all those kids?”

“아직 얼지 않았어. 그냥 차갑기만 해.” 집이 말했다. “그 많은 아이들에게 무얼 판담?”
“Lemonade!” exclaimed Jill. “Ice-cold lemonade!”

“레모네이드!” 질이 외쳤다. “얼음처럼 차가운 레모네이드!”
Soon, Jim and Jill sold out of lemonade and started another

batch.
곧 짐과 질은 레모네이드를 모두 팔고 다음 번 팔 준비를 시작했다.
10  For You and Me
너와 나를 위해서
Today, I walked to school. As a matter of fact, everyone

in my school walked to school. Why? Today is a special

day. We call it ‘Nature-Friendly Day’.
나는 오늘 걸어서 학교에 갔습니다. 사실, 우리 학교 학생 모두가 걸어서 학교에 갔습니다. 어째서일까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날을 “자연 친화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What does that mean? Well, it means that for one whole day, we do something special for nature.

그게 무슨 뜻이냐고요? 음, 그건 그날 하루 동안 우리가 자연을 위해 특별한 일을 한다는 뜻입니다.
Cars are one of the biggest causes of air pollution.

They burn fuel so they can run. But as the fuel burns,

it creates a harmful gas. It makes our air dirty and

unhealthy.
자동차는 공기 오염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자동차는 달리는 동안 연료를 태웁니다. 그렇지만 연료가 타면서 해로운 가스가 생깁니다. 그것은 우리의 공기를 더럽고 건강에 해롭게 만듭니다.
If we want to be nature-friendly, we need to think

about new ways to get around. So, on this special day,

we all decided to walk to school.
우리가 자연 친화적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어딘가로 가는 새로운 방식들에 관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한 날에 우리 모두는 걸어서 학교에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And you know what? Walking to school wasn’t that

bad. We got some exercise, breathed in some fresh air

and saw things differently than when we were in a car.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걸어서 학교에 가는 것은 그다지 나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운동을 좀 하고, 상쾌한 공기를 들이쉬고, 우리가 차를 타고 갔을 때와는 다른 것들을 몇 가지 보았습니다.
11  What’s That in the Sky?

하늘에 있는 저게 뭐지?
My sister and I love to learn about all the beautiful

things in outer space. What is outer space? Well, it’s the

space beyond the earth’s atmosphere.

우리 언니와 나는 바깥 우주에 있는 모든 아름다운 것들에 관해 알기를 너무나 좋아합니다. 바깥 우주란 무엇일까요? 음, 그건 지구의 대기 너머에 있는 공간입니다.
Last night, we went outside to watch the night sky.

Wow! Every minute, there was a bright flash of light in

the sky. Sometimes the light had a really long tail. I felt

like I was watching a fireworks show — only it was made

by nature.

어젯밤에 우리는 밤하늘을 보려고 밖에 나갔습니다. 우와! 매분마다 하늘에 밝은 빛이 깜빡였습니다. 가끔은 그 빛에 아주 긴 꼬리가 달리기도 했습니다. 나는 마치 불꽃 축제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단지 그게 자연에 의해 만들어졌을 뿐이죠.
What were we seeing? Meteors.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었을까요? 유성입니다.
We sometimes call meteors “shooting stars”. But they are not stars. They are pieces of dirt and rock from outer space. Some are

the size of a small grain of sand. But they make a big

show when they enter the earth’s atmosphere.

우리는 가끔 유성우를 “별똥별”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별이 아닙니다. 바깥 우주에서 온 먼지와 바위 조각들입니다. 일부는 조그만 모래알 크기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지구의 대기에 들어올 때 커다란 구경거리를 만듭니다.
Some scientists believe that the dinosaurs were killed by

a massive meteor that hit the earth millions of years ago.

어떤 과학자들은 공룡들이 몇백만 년 전에 지구를 때린 거대한 유성 때문에 죽었다고 믿습니다.
But don’t be afraid. Falling stars are natural. Go out

and find one in the sky one dark night. It’s worth the effort!
하지만 겁내지 마세요. 떨어지는 별들은 자연스러운 것이니까요. 어느 어두운 밤에 밖에 나가서 하늘에서 별똥별을 찾아 보세요. 노력한 보람이 있을 겁니다!  
12 Hold That Thought

그 생각을 담아 두렴
Kate and Susan are best friends. Like most friends, they

have a lot of things in common.
케이트와 수전은 가장 친한 친구들입니다. 대다수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두 아이는 많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My cat is so funny!” Kate told Susan. “Today…”

Just then, Susan broke in, “I have a cat too! She’s orange.”

Kate didn’t like how Susan had interrupted her. It

made Kate feel like her words were not important.

“내 고양이는 너무 재미있어!” 케이트가 수전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바로 그 때, 수전이 끼어듭니다. “나도 고양이가 있어! 걔는 오렌지 색이야.” 케이트는 수전이 자기를 방해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케이트의 말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요.
Kate’s mom understood. She told Kate that stepping

on others’ words was a bad habit, kind of like sucking

your thumb. Kate remembered how hard it had been to

 stop sucking her thumb. She also remembered how her

mom’s gentle reminders had helped.

케이트의 엄마는 케이트를 이해했습니다. 엄마는 케이트에게 다른 사람의 말 중간에 끼어드는 것은 나쁜 습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엄지손가락을 빠는 것처럼요. 케이트는 엄지손가락을 빠는 걸 멈추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떠올렸습니다. 또한 엄마가 부드럽게 일깨워 주신 것이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도 떠올렸습니다.
The next day, Susan broke in again while Kate was

talking.

다음 날, 케이트가 말하고 있을 때 수전이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Susan, when you interrupt me like that, it hurts my

feelings.”

“수전, 네가 내 말을 그렇게 방해하면 나는 기분이 좋지 않아.”
“I’m sorry, Kate. I didn’t know.”

“미안해, 케이트. 몰랐어.”
With Kate’s help, Susan learned to hold her thoughts

until it was her turn to talk. She became a great listener,

and the two girls became even better friends.
케이트의 도움을 받아 수전은 자신의 말할 차례가 올 때까지 생각을 담아 두는 법을 배웠습니다. 수전은 아주 잘 들어 주는 아이가 되었고 두 아이는 전보다도 더욱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13 A Curious Boy

호기심 많은 소년
Bobby is a curious boy. One day, he saw a picture in a

magazine. The picture showed a woman lying in a chair.

She had two thin slices of cucumber on her eyes.
바비는 호기심 많은 소년입니다. 어느 날 바비는 잡지에서 그림을 하나 보았습니다. 그림은 한 의자에 누워 있는 한 여자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여자는 눈에 얇은 오이 조각을 올려 놓고 있었습니다.
“It must be good for my eyes,” he thought.

That afternoon, Bobby cut two slices of cucumber. He

laid on his back and carefully placed the cucumber on

his eyes, just like the magazine photo. He felt so relaxed

that he fell asleep.
“틀림없이 내 눈에도 좋을 거야.” 바비는 생각했습니다.
그 날 오후, 바비는 오이 두 조각을 잘랐습니다. 등을 대고 누워서 조심스럽게 그 오이를 눈에 올려 놓았습니다. 꼭 그 잡지 사진처럼요. 바비는 너무 편한 기분이 들어서 그대로 잠이 들었습니다.

When Bobby’s mother came home, the house was

quiet.

 바비의 엄마가 집에 오셨을 때 집은 조용했습니다.
She wondered where Bobby was. “Maybe he is sick,”

she thought. She went up to Bobby’s room and found

him sleeping with his two huge cucumber eyes.

“Ah!” she gasped in surprise.
엄마는 바비가 어디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어쩌면 아플지도 몰라.” 엄마는 생각하셨습니다. 엄마는 바비의 방으로 올라가서 바비가 커다란 오이 눈을 하고 자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 엄마는 놀라서 숨을 헉 들이켰습니다.

But when she found out what Bobby was doing, she

laughed. What a curious little boy!
하지만 바비가 뭘 하고 있었는지 알고 나자 엄마는 소리 내어 웃었습니다. 바비는 참 호기심 많은 사내아이입니다! 
14 No Couch Potatoes

소파의 감자가 아니야
Tim and Ben were best friends. They used to love to

play tag and ride their bikes together. But lately, Tim

spent most of his time on the computer or watching TV.

팀과 벤은 가장 친한 친구들입니다. 두 아이는 술래잡기를 하고 같이 자전거 타기를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팀은 대부분의 시간을 컴퓨터를 하거나 텔레비전을 보는 데 보냈습니다.
One day after school, Tim asked Ben if he wanted to

watch Power Rangers with him.

어느 날 학교 끝나고 팀은 벤에게 파워 레인저를 같이 보고 싶으냐고 물었습니다.
“Okay. We can pretend to be Power Rangers while

we watch!” Ben said, feeling very excited. But Tim just

wanted to sit and watch.

 “좋아. 텔레비전을 보면서 우리가 파워 레인저가 된 척하면 되겠다!” 벤이 무척 신나 하면서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팀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보고 싶었습니다.
Ben wasn’t happy. He said, “My mom says that if I

just watch things and never do anything, I’ll turn into a

potato. Not a real potato, but a lump that can’t do anything.

You don’t want to turn into a couch potato, do you?”
벤은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벤은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내가 그냥 뭘 보기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감자가 된다고 말씀하셔. 진짜 감자가 아니라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덩어리. 너는 소파에 놓인 감자가 되고 싶지 않지, 안 그래?”
Tim thought about what his friend had said. Of course

he didn’t want to turn into a couch potato.

팀은 자기 친구가 말한 것에 관해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팀은 소파에 놓인 감자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Then, he jumped up and said, “Come on, Ben! Let’s

play Power Rangers!”
그래서 팀은 펄쩍 튀어 오르면서 말했습니다. “얼른 벤! 우리 파워 레인저 놀이 하자!”
15 A Day With Dad

아빠와 보내는 하루
Adam is not going to school today. He is spending the

day with his dad. That’s right—it’s Take-Your-Child-to-

Work Day! Adam will be going to the fire station to watch

how his dad works.

애덤은 오늘 학교에 가지 않습니다. 애덤은 아빠와 함께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아이를 직장에 데려가는 날입니다! 애덤은 아빠가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려고 소방서로 갈 것입니다.
As you might have guessed, Adam’s dad is a firefighter.

Today, Adam wants to see the big, red fire trucks. He

wants to see the black-and-white dog that lives at the

fire station. He wants to see the big ladders. He wants to

see everything!

아마 짐작했겠지만 애덤의 아빠는 소방수입니다. 오늘, 애덤은 크고 빨간 소방차를 보고 싶습니다. 소방서에 사는 검고 흰 개도 보고 싶습니다. 애덤은 큰 사다리를 보고 싶습니다. 모든 것을 보고 싶습니다!
Yes, Adam is very happy.
그렇습니다, 애덤은 매우 행복합니다.
He and his dad get up early this morning. They eat

breakfast and they take the bus to the fire station. Many

parents will be bringing their kids to work today. The fire

chief shows the kids around the station. It is very exciting!

Adam has one wish. He wants to sit in the fire truck.

애덤과 아빠는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두 사람은 아침을 먹고 택시를 타고 소방서로 갑니다. 많은 부모님이 오늘 아이들을 일터로 데려갈 것입니다. 소방대장님이 아이들에게 소방서를 구경시켜 줍니다. 구경은 매우 재미있습니다! 애덤은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소방차에 앉아 보고 싶습니다.
He says, “Please, Chief. May I sit in the big, red fire

truck?”

애덤은 말합니다. “제발요, 소방대장님. 그 크고 빨간 소방차에 앉아 봐도 될까요?”
Adam climbs into the big seat. He feels the wheel.

He sees many buttons. His dad presses a button. Wow!

The fire siren makes a big sound.

애덤은 큰 좌석으로 기어 올라갑니다. 운전대를 만져 봅니다. 많은 버튼들을 봅니다. 아빠는 한 버튼을 누릅니다. 우와! 화재 경보 사이렌이 큰 소리를 냅니다.
What a fun day!
정말 재미있는 날이에요!
16 Big Moon Rising (Ⅰ)
월출 (Ⅰ)
Wow! Something strange happened last night. It scared

me at first. Lucky for me, my dad was home.

우와! 어젯밤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건 처음에 나를 겁 먹게 했습니다. 다행히도 아빠가 집에 계셨습니다.
What was it? A big moon! And I mean BIG—really big.

It was the biggest moon I had ever seen. I saw it outside

our house on the farm. It was rising from the end of the

field.

그게 뭐였냐고요? 큰 달이요! 제가 크다고 한 건 정말 크다는 뜻입니다. 그건 제가 태어나서 본 중 가장 큰 달이었습니다. 저는 농장에 있는 우리 집 밖에서 그걸 보았습니다. 그건 들판 끝에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Normally, when the moon is full, it looks pretty big.

But, the moon last night was something I had never seen

before.

 보통은 보름달이 되면 달이 무척 크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어젯밤 그 달은 전에는 본 적 없는 것이었습니다.
As it rose, it seemed to take up the whole sky. It was very bright. It was a weird orange colour.
떠오르면서 달은 온 하늘에 꽉 차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달은 매우 밝았습니다. 이상한 오렌지 색이었습니다.

And scariest of all, it lit up the night sky as if

someone had turned on a big light.
그리고 무엇보다도 무서웠던 것은, 그게 마치 누군가가 커다란 조명을 켠 것처럼 밤 하늘을 밝혔다는 것입니다.
17 Big Moon Rising (Ⅱ)
월출 (Ⅱ)
I ran inside feeling really excited and nervous. That’s

when Dad explained it all to me.
나는 기분이 들뜨고 걱정스러워져서 안으로 달려들어갔습니다. 그 때 아빠가 전부 다 설명해 주셨습니다.
This happens every 18 years. That’s why I had

never seen it before. I am only 10. So why did it

look so big and bright? Well, the moon is normally

253,000 miles away from the earth. But on this

day, it was 31,000

miles closer to us!
그건 18년에 한 번씩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전에는 그걸 본 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겨우 10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달은 왜 그렇게 크고 밝아 보였을까요? 음, 달은 보통은 지구에서 25만 3000마일 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날, 달은 우리에게 3만 1000마일 더 가까이 있었습니다!

Don’t worry. It’s natural and normal. It will happen

again in 18 years. How old will I be then? Wow! I will be

28 years old. But I won’t be scared when I see it next

time.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자연스럽고 정상적입니다. 그 일은 18년 후에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 나는 몇 살일까요? 우와! 나는 28살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다음 번에 볼 때는 겁내지 않을 것입니다.
When you understand why things happen, you are

not afraid of them anymore.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를 알게 되면 더는 겁을 내지 않게 됩니다.
Keep your eyes open and you will be able to see the

big moon too.

눈을 뜨면 여러분은 큰 달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18 Mom, It Hurts!
엄마, 아파요!

“Time for bed!” said Mom. Jacob kicked off his blankets.

“Mom, my foot hurts!” said Jacob. Mom kissed his

foot and sang a magic song. Jacob went to sleep.

The next night, when Jacob’s mom told him to go to

bed, Jacob said, “I have a tummy ache.”

“잠자리에 들 시간이다!” 엄마가 말했다. 제이콥은 담요를 걷어찼다. “엄마, 발이 아파요!” 제이콥이 말했다. 엄마는 제이콥의 발에 입을 맞춰 주고 마법의 노래를 불러 주셨다. 제이콥은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 날 밤, 엄마가 제이콥에게 잠자리에 들라고 하자 제이콥은 이렇게 말했다. “저는 배가 아파요.”
The night after that, he said that his

head hurt.

그 다음 날 밤, 제이콥은 머리가 아프다고 말했다.
Finally, Mom said, “Enough! Bedtime is bedtime. Stop this silly game!” But Jacob didn’t want to stop. “My shoulder hurts! My knee hurts!”

마침내 엄마가 말씀하셨다. “이제 됐다! 잠자리에 들 시간에는 잠자리에 들어야지. 이 쓸 데 없는 놀이는 그만 하렴!” 그렇지만 제이콥은 그만 하고 싶지 않았다. “어깨가 아파요! 무릎이 아파요!”
Mom switched off the bedroom light and said, “Go to sleep!”

엄마는 침실 불을 끄고 말씀하셨다. “잠을 자렴!”
The next night, Jacob had a toothache—a REAL

toothache. So, when it was time for bed again, he cried,

“My tooth hurts!”

다음 날 밤, 제이콥은 이가 아팠다. 진짜 치통이었다. 그래서 다시 잠자리에 들 시간이 왔을 때 제이콥은 “이가 아파요!”하고 외쳤다.
Mom smiled at him and closed the door. Jacob cried,

but his mom didn’t care. She didn’t seem to believe him.

Then, all of a sudden, the door opened. There was

Jacob’s mom with a bottle of medicine.

엄마는 제이콥을 보고 웃으면서 방문을 닫았다. 제이콥은 울었지만, 엄마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엄마는 제이콥의 말을 믿지 않는 것 같았다. 그런데 갑자기 방문이 열렸다. 엄마가 약병을 들고 서 있었다.
“Take some of this,” she said. “It will make your tooth

feel better.”

“이것을 좀 먹으렴.” 엄마가 말씀하셨다. “이러면 이가 좀 나아진 기분이 들 거다.”
Jacob looked at Mom in surprise and thought, “Wow!

Mom knows everything!”

제이콥은 놀라서 엄마를 보면서 생각했다. “우와! 엄마는 뭐든지 다 아시는구나!”  
19 Worms

지렁이
Darcie wanted to give her mother a special present for

her birthday. She thought and thought, but couldn’t think

of anything special enough. She counted her money.

다시는 엄마에게 특별한 생일 선물을 드리고 싶었다. 다시는 생각하고 또 생각했지만 충분히 특별한 선물을 떠올릴 수 없었다. 다시는 돈을 셈해 보았다.
She had two dollars. “What can I buy for two dollars?”

she thought.
다시는 2달러가 있었다. “2달러로 뭘 살 수 있을까?” 다시는 생각했다.
Dad took Darcie shopping. He bought a new fishing

pole for his wife’s birthday. “I know she’ll like that,” he

told Darcie.
아빠는 다시를 데리고 장을 보러 갔다. 아빠는 아내의 생일을 위해 새 낚싯대를 샀다. “엄마는 이걸 좋아할 거다.” 아빠는 다시에게 말했다.
“Now I know what I can give Mom for her birthday,”

said Darcie. And so, she bought her mom a box of

worms.
“이제 나는 엄마에게 무슨 생일 선물을 하면 될지 알았어요.” 다시가 말했다. 그리고 다시는 엄마에게 지렁이 한 상자를 사 드렸다.
Dad laughed and said, “I never heard of

people getting worms for their birthday. But

you’re right. It is just what Mom will want.”

 아빠는 웃으며 말씀하셨다. “사람들이 생일 선물로 지렁이를 받는다는 이야기는 처음 들어 보는구나. 하지만 네가 옳다. 그건 바로 엄마가 원하는 거니까.”
Darcie wrapped the box of worms in birthday paper

and put it in the refrigerator.
다시는 지렁이 상자를 생일 선물 포장지에 싸서 냉장고에 넣었다.
When Mom’s birthday finally arrived, Darcie, Dad

and Mom went fishing at the pond. 
마침내 엄마의 생일이 왔다. 다시와 아빠와 엄마는 연못에 낚시를 하러 갔다.
Mom liked both of her birthday presents very much. Most importantly, she enjoyed the time they spent fishing together.

엄마는 두 생일 선물을 다 무척 좋아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엄마가 가족이 함께 낚시를 하며 보내는 시간을 즐겼다는 것이다. 
20 Wonderful World of Music

놀라운 음악의 세계
Have you ever wondered where music comes from or

how old it is?
여러분은 음악이 어디서 왔는지 혹은 얼마나 나이를 먹었는지 궁금했던 적이 있는가?
Some of the oldest things found in caves are drums

and sticks. Cavemen used to bang them together to

make music.
동굴에서 발견되는 가장 오래된 것 중 하나는 드럼과 드럼채들이다. 혈거인들은 음악을 만들기 위해 그것들을 서로 부딪히곤 했다.
The Egyptians, Romans, Ancient Greeks, and Chinese

also used music thousands of years ago.
이집트 인들, 로마 인들, 고대 그리스 인들, 그리고 중국인들 또한 수천 년 전에 음악을 이용했다.
Music is as different as the places it comes from.

Modern music is a mixture of all music from around the

world.
음악은 그것이 온 장소들만큼이나 다양하다. 현대 음악은 전 세계의 모든 음악의 혼합물이다.
Whether you feel happy, sad, or something in between,

someone in this world has written music about that feeling.

여러분이 행복하거나 슬프거나 그 사이의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을 때 세계의 누군가는 그 감정에 관한 음악을 썼다.
Music has the power to make you feel alive and excited—

whether you are young or old, rich or poor. Music is a

 part of who we are.
음악은 여러분을 생기 넘치고 들뜨게 해 주는 힘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이 젊었거나 늙었거나, 부자이거나 가난하거나. 음악은 여러분 존재의 일부다. 
No matter what happens in the future, people will always

enjoy the wonderful world of music.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사람들은 늘 멋진 음악의 세계를 즐길 것이다.
21 Sweet Watermelons
달콤한 수박
It’s another hot day. Anna feels that watermelons are the

best fruit for the summer. But Anna has a problem. She

doesn’t know how to choose sweet watermelons at the

store.

오늘도 더운 날이다. 애너는 수박이 여름에 가장 좋은 과일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문제가 있다. 애너는 가게에서 달콤한 수박을 고르는 법을 모른다. 
“They all look the same,” she thinks. “How can I know if the fruit

inside will be sweet or sour, juicy or dry, firm or mushy?”

“수박은 다들 똑같아 보여.” 애너는 생각한다. “수박 속이 달지 실지, 즙이 많을지 뻑뻑할지, 단단할지 무를지 어떻게 안담?”
What a problem for a girl who loves watermelons!

So, what does Anna do? She can’t cut open a watermelon

before she buys it. Instead, she asks her grandmother

for help.
수박을 좋아하는 여자아이에게 얼마나 어려운 질문인가!
그래서, 애너는 무엇을 할까? 수박을 사기 전에 잘라 볼 수는 없다. 그 대신 애너는 할머니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한다.

“Look at the colour,” says Grandma. “It should be

dark green all over. This means that the watermelon

got enough sun.” Then she adds, “Feel the centre. It

should have small bumps on it. Squeeze the skin. If it is

hard, the watermelon will be sweet.” And then she says,

“색을 보렴.” 할머니가 말씀하신다. 색깔은 전체적으로 짙은 녹색이어야 해. 그건 그 수박이 충분히 볕을 보았다는 이야기란다.” 할머니는 이어서 덧붙이신다. “가운데를 만져 보렴. 조그맣게 불룩 튀어 나온 것이 있어야 해. 껍질을 꼭 쥐어 보렴. 단단하다면 수박은 달 거란다.” 그러고 나서 말씀하셨다.
“Finally, thump, thump, thump. Hit the watermelon with

your hand. Listen for a deep, thumping sound.”

Now, Anna knows how to find the perfect watermelon.

They are always juicy, sweet, and just right to eat.
“마지막으로, 쿵, 쿵, 쿵. 수박을 손으로 때려 보렴. 깊은, 쿵 하는 소리를 들어 보렴.”  이제 애너는 어떻게 완벽한 수박을 찾는지 안다. 수박은 늘 즙이 많고 달고 딱 먹기 좋다.

22 Ants
개미들
Look around you. See the natural world—birds that fly,

animals that walk, and insects that crawl on the ground.

주위를 둘러보라. 자연 세계를 보라. 하늘을 나는 새들, 걸어 다니는 동물들, 그리고 땅을 기어 다니는 곤충들.
It’s all very interesting. Stop, look, and listen. If you

open your eyes to nature, you will learn a lot. Look at an

ant hill, for example. At first, it looks like just another pile

of sand on the ground. But look closer. What do you see

when you see an ant?

그 모든 것이 무척 흥미롭다. 멈춰 서서 보고 들어 보라. 여러분이 자연에 눈을 연다면 많은 것을 배울 것이다. 예를 들어 개미 언덕을 한 번 보라. 처음에는 그저 땅 위에 있는 흔한 모래 더미처럼 보일 것이다. 그렇지만 더 자세히 보라. 개미를 볼 때 무엇이 보이는가?
Ants are amazing insects. They work hard and do not rest. That’s right: ants never sleep. Now that is amazing! They are small too. But they have big brains.

개미는 놀라운 곤충들이다. 개미는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한다. 맞다. 개미는 절대로 잠을 자지 않는다. 정말 놀랍지 않은가! 또한 개미는 작다. 하지만 커다란 뇌를 가지고 있다.
Each ant has about 250,000 brain cells. That’s a lot for

such a small creature.

개미 한 마리는 대략 25만 개의 뇌세포를 가지고 있다. 그처럼 조그만 생물 치고는 많은 수다.
Ants are really strong too. How strong? Think about

this: an ant can lift something that is 50 times its weight.

And, it does this with its mouth. Ants pick up and carry

really heavy things with their mouths. Wow!

개미들은 또한 정말로 힘이 세다. 얼마나 힘이 세냐고? 이것을 생각해 보라. 개미 한 마리는 자기 몸무게의 50배도 넘는 것을 들어 올릴 수 있다. 그리고, 그걸 입으로 한다. 개미는 입으로 정말 무거운 것들을 들어 올려 운반할 수 있다. 우와!
Oh, and there’s one more thing. There are lots of

ants. How many? For every human, there are more than

a million ants.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다. 개미는 수가 아주 많다. 얼마나 많으냐고? 사람 1인당 개미는 100만 마리도 더 넘는다.
So, stop, look, and listen. Nature is amazing.
그러니 멈춰 서서 보고 귀를 기울여라. 자연은 놀랍다.
23 Summer Nights in the Country
시골의 여름밤
This past summer, I went to my grandpa’s house in

the countryside. There were no televisions or computer

games. Instead, I spent time with kids in the neighbourhood,

picking wild berries and catching grasshoppers in the

fields.

지난 여름, 나는 시골에 있는 할아버지 댁에 갔다. 거기에는 텔레비전이나 컴퓨터 게임이 없다. 그 대신, 동네 아이들과 산딸기를 따고 들판에서 메뚜기들을 잡으면서 시간을 보냈다.
The nights were the best part of my

trip. We lay on the grass and watched the

stars in the sky. It was nothing like the sky in

the city. It was completely dark. You could not even

see your own fingers!

그 여행에서 가장 좋은 부분은 밤이었다. 우리는 풀밭에 앉아서 하늘의 별들을 보았다. 도시의 하늘과는 전혀 달랐다. 칠흑같이 어두웠다. 심지어 내 손가락도 볼 수 없었다!
The stars were so bright and clear. And there were SO
many of them!

별들은 너무 밝고 명확했다. 그리고 너무나 많았다!
For the first time, I saw the Big Dipper. It was clearly

pointing towards the north. I even saw the Milky Way.

All the kids shared what we knew about the stars and

picked out shapes with our imaginations.

나는 처음으로 북두칠성을 보았다. 그것은 분명히 북쪽을 가리키고 있었다. 나는 심지어 은하수도 보았다. 모든 아이들이 그 별들에 관해 아는 것들을 같이 이야기하고 상상력으로 모양들을 짚어 냈다.
I was fascinated by the wonder of the night sky. It

was so different from anything I had seen in the city.

 나는 밤하늘의 경이로움에 매혹되었다. 그것은 내가 도시에서 본 그 무엇과도 너무나 달랐다.
24 The Fortune Teller
점쟁이
One day, my dad and I went to the fair. We heard some

strange music coming from a little tent. There was a sign

on the tent:
어느 날 아빠와 나는 장터에 갔다. 우리는 조그만 천막에서 어떤 이상한 음악이 나오는 것을 들었다. 천막에는 간판이 있었다.

Dr. Tomorrow will tell you your future!
내일 박사가 당신의 미래를 알려 드립니다!
I had just heard a story in school about a man named

Nostradamus. He was famous for predicting the future. I

was curious, so we went inside.

나는 학교에서 바로 전에 노스트라다무스라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 그 사람은 미래를 예견한 것으로 유명했다. 나는 호기심이 생겨서 우리는 안으로 들어갔다.
An old man was sitting in a dark corner. He looked

at my father’s hands and talked about my father’s past.

About half of the things he said were true!

한 아저씨가 어두운 구석에 앉아 있었다. 그 아저씨는 아버지의 손을 보고 아버지의 과거에 관해서 말했다. 그 아저씨가 말한 것들 중 약 절반은 사실이었다!
This amazed both my father and me, for some of the things would

have been hard to guess.
이것은 우리 아버지와 나를 둘 다 놀라게 했다. 어떤 것들은 추측하기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이다.
Dr. Tomorrow offered to tell my father’s future. But my Dad said, “No thanks. The future comes fast enough!”

내일 박사는 아버지의 미래에 관해 말해 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아빠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양하겠습니다. 미래는 충분히 빨리 오니까요!”
We thanked the man and walked out. We both wondered

if a person could really know the future.
우리는 그 아저씨에게 고맙다고 하고 걸어 나왔다. 우리는 둘 다 사람이 정말 미래를 알 수 있을지 궁금해 했다.
I still do not know the answer to that question…

나는 아직도 그 질문의 답을 모른다...
25 Toothbrushes

칫솔
The next time you brush your teeth, take a closer look at

your toothbrush. It’s simple. It’s easy to use. In fact, it’s

perfect for removing the dirt on and between your teeth.

 여러분이 다음 번에 양치질을 할 때 칫솔을 자세히 보라. 칫솔은 단순하다. 사용하기 쉽다. 사실, 칫솔은 여러분 이와 잇새의 더러움을 제거하기에 안성맞춤이다.
Before toothbrushes, people chewed on soft sticks.

They even used feathers to pick their teeth after a good

meal. Today, nearly everyone brushes their teeth with a

toothbrush.
칫솔이 나오기 전에 사람들은 부드러운 막대기를 씹었다. 심지어 맛있는 식사를 한 후 이를 쑤시려고 깃털을 사용하기도 했다. 오늘날 거의 모든 사람들이 칫솔로 이를 닦는다.
The Chinese invented the toothbrush about 600 years

ago. They used hairs from the Siberian wild pig to make

the brush. Bamboo or bone was used for the handle.

중국인들은 약 600년 전에 칫솔을 발명했다. 중국인들은 그 칫솔을 만들기 위해 시베리아 야생 돼지의 털을 사용했다. 손잡이로는 대나무나 뼈가 이용되었다.
European travelers brought toothbrushes back from

China. But they did not like the feel of the pig hairs. So

they used horse or cow hairs instead.
유럽 여행가들은 중국에서 칫솔을 고향으로 가져갔다. 하지만 그들은 돼지 털의 느낌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대신 말 털이나 암소 털을 사용했다.
In modern times, most toothbrushes are made of nylon.

But the purpose is the same: to keep your teeth clean.

That way, you will grow up with strong, healthy teeth.
현대에는 대다수 칫솔이 나일론으로 만들어진다. 그렇지만 목적은 같다. 여러분의 이를 깨끗이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어른이 되어서 튼튼하고 건강한 이를 갖게 된다.
26 Picking Strawberries

딸기 따기
Have you ever tasted strawberries picked fresh from the

plant? Yesterday, I did exactly that.

여러분은 줄기에서 막 딴 신선한 딸기를 먹어 본 적이 있는가? 어제 나는 바로 그 일을 했다.
It was early in the morning. We were fully equipped

with thick socks and waterproof sneakers. We were each

given a bucket to put the strawberries in.

이른 아침이었다. 우리는 두툼한 양말과 방수 운동화로 완전 무장을 했다. 각자 딸기를 담을 양동이를 하나씩 받았다.
I always thought strawberries grew on trees. But that

morning, I saw rows and rows of small bushes. There

were no strawberry trees at all.

나는 늘 딸기가 나무에서 자란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날 아침에 나는 줄지어 늘어선 조그만 덤불을 보았다. 딸기 나무란 전혀 없었다.
Crouching, the farmer brushed the leaves of the bush

aside to reveal three huge strawberries.

“Pick the ones that are completely red and leave the

pink and greens ones to grow,” the farmer said. “Here is

one. Try it.”

농부는 쪼그려 앉은 채 덤불의 이파리들을 쓸어 젖혀 커다란 딸기 세 개를 찾아 냈다. 
“완전히 빨갛게 익은 것만 따고 분홍색과 녹색은 더 자라게 놔두세요.” 농부가 말했다. “여기 하나 있네요. 한번 먹어 보세요.”

I ate the big red strawberry. Mmmm, it was so good!
나는 그 크고 붉은 딸기를 먹었다. 으음, 너무나 맛있었다!
In fact, no strawberry we ever bought from the store could

compare. They wouldn’t taste this good even covered in

sugar!

사실, 우리가 가게에서 사는 딸기는 전혀 비교할 수도 없었다. 심지어 설탕으로 범벅을 한다 해도 이렇게 맛있지는 않을 것이다!
That day, I picked two full buckets of strawberries and

I ate many more. It was a very fun day. I learned a good

lesson: strawberries do not grow on trees.
그날, 나는 두 양동이의 딸기를 따고 그보다 많은 딸기를 먹었다. 그 날은 무척 재미있는 날이었다. 나는 좋은 교훈을 배웠다. 딸기는 나무에서 자라지 않는다.

 27  The Monkey and His Tail

원숭이와 꼬리
A little monkey lived in the jungle. He loved to swing

from tree to tree using his hands and feet.
한 꼬마 원숭이가 밀림에 살았습니다. 원숭이는 손과 발을 써서 나무에서 나무로 그네 타기를 좋아했습니다.
His mother said, “You must also use your tail to swing

from the trees. Your tail is very important.”
엄마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무에서 나무로 그네를 타려면 꼬리도 사용해야 한단다. 네 꼬리는 매우 중요하단다.”
The little monkey was lazy. He did not like using his

tail. It was easier to use just his hands and feet.
꼬마 원숭이는 게을렀다. 꼬리를 사용하기를 좋아하지 않았다. 그냥 손과 발만 사용하는 게 더 쉬웠다.
One day, the little monkey was sitting in a tree. Suddenly,

he heard a roar. He looked down and saw a tiger looking

up at him, wanting to eat him.
어느 날, 꼬마 원숭이가 나무에 앉아 있었다. 갑자기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원숭이가 내려다 보자 한 호랑이가 원숭이를 잡아먹고 싶어서 원숭이를 보고 있었다.
The little monkey was very frightened.
꼬마 원숭이는 무척 겁이 났다.
Quickly, he climbed higher up the tree. The tiger tried

to climb the tree too. As it got closer, the little monkey

saw the tiger’s big teeth.

원숭이는 재빨리 나무로 더 높이 기어 올라갔다. 호랑이도 나무를 오르려고 했다. 호랑이가 가까이 오자 꼬마 원숭이는 호랑이의 커다란 이빨을 보았다.
The little monkey knew what he had to do. He made

a big jump. His tail caught a high branch. Lucky for him,

he was safe.
꼬마 원숭이는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았다. 원숭이는 크게 펄쩍 뛰었다. 꼬리가 높은 곳의 가지를 붙잡았다. 운이 좋게도 원숭이는 안전했다.
From then on, the little monkey used his tail to help

him climb trees far away from the tigers, lions, and

bears.
그 이후로 꼬마 원숭이는 호랑이, 사자, 그리고 곰들로부터 멀리 나무 높이 올라갈 때 도움을 받으려고 꼬리를 사용했다.
28 Animal Hospital
동물 병원
Some kids play baseball in their spare time. Some kids

just sit around watching television. But Molly and Lily

spend their time thinking of ways to help small animals.

어떤 아이들은 여가 시간에 야구를 한다. 어떤 아이들은 그냥 앉아서 텔레비전을 본다. 그렇지만 몰리와 릴리는 작은 동물들을 구하는 방법들을 생각하느라 시간을 보낸다. 
One day, their neighbour, Mr. Jones, came to them

with a baby bird. “It fell from its nest in the tree in our

backyard,” said Mr. Jones. “Its mother left and no one

came to help this poor little bird. Can you girls help?”

어느 날, 그들의 이웃인 존스 씨가 아기 새를 가지고 두 아이에게 왔다. “우리 뒷마당에 있는 나무에 있는 둥지에서 떨어졌단다.” 존스 씨가 말했다. “엄마새는 떠났고 아무도 이 딱한 조그만 새들을 도와 주러 오지 않았단다. 너희가 도와줄 수 있니?”
The girls made a warm nest in a box. They went on

the Internet and found out how to take care of a baby
bird. In a few weeks, the bird was strong. It was able to

fly. They took it to the backyard and let it go. They were

amazed to see it fly away.

아이들은 상자 안에 따뜻한 둥지를 만들었다. 인터넷에 들어가서 어떻게 아기 새를 보살피는지를 알아 냈다. 몇 주가 지나자 새는 튼튼해졌다. 새는 날 수 있게 되었다. 아이들은 새를 뒷마당으로 데려가 날려 보내주었다. 아이들은 그 새가 멀리 날아가는 것을 보고 감탄했다.
That’s when they got the idea. The two girls made a

sign. It said: ANIMAL HOSPITAL.
그 때 아이들은 생각이 났다. 두 아이는 간판을 만들었다. 거기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동물 병원.
29 Fireflies

반딧불이
During the summer holiday, my friends and I often play

hide-and-seek near our houses. One day, I got a new

idea. I suggested we play in a small forest nearby so that

the game would be more interesting.
여름 휴가철에 친구들과 나는 자주 우리 집들 근처에서 숨바꼭질을 한다. 어느 날, 나는 새로운 생각이 떠올랐다. 나는 숨바꼭질이 더 재미있어지도록 근처 숲에서 놀자고 제안했다.
We had lots of fun. Before we knew it, it started to get

dark. We had no light. Even worse, we could not find the

way home. Some of my friends began to cry. Suddenly, I

saw small flashing lights near the bushes.
우리는 정말 재미있게 놀았다. 미처 깨닫기도 전에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빛은 전혀 없었다. 설상가상으로 집으로 가는 길도 찾을 수 없었다. 친구들 몇 명은 울기 시작했다. 갑자기 나는 덤불 근처에서 반짝이는 조그만 빛들을 보았다.
“Fireflies!” I exclaimed. “Quick everyone, try to catch

them.”
“반딧불이다!” 나는 설명했다. “빨리 다들, 반딧불을 잡자.”
We all started to catch them and put them into a bag.

The small insects glowed with a bright green light. We

could see each other’s faces clearly. We were no longer

scared.
우리는 모두 반딧불을 잡아서 가방에 넣기 시작했다. 그 조그만 곤충들은 밝은 녹색 빛으로 빛났다. 우리는 이제 서로의 얼굴을 똑똑히 볼 수 있었다. 우리는 더는 무섭지 않았다. 
We sat in a circle around the light, telling each other
stories while we waited for our parents.

우리는 빛을 둘러싸고 둥글게 앉아서 부모님을 기다리는 동안 서로 이야기를 들려 주었다. 
About half an hour later, our parents came to find us.

We were very grateful to our good friends, the fireflies.
삼십 분쯤 지나서 부모님이 우리를 찾으러 오셨다. 우리는 우리 좋은 친구 반딧불이들에게 무척 고마워했다.

30 The Family Picnic
가족 소풍
The Smiths were going on a picnic. Dad was getting

the car ready. Mom was fixing lunch. Nancy and Joseph

were packing games. Suzie, the youngest, was watching

from her highchair.

스미스 씨 가족은 소풍을 가려고 했다. 아빠는 자동차를 준비시키고 엄마는 점심을 만들고 있었다. 낸시와 조지프는 게임들을 싸고 있었다. 
막내인 수지는 높은 어린이 의자에서 구경하고 있었다.
Then, the phone rang and Mom went to answer it.

That’s when Nancy came into the kitchen. She took a

sandwich and gave a piece to Suzie.

그러던 중 전화가 울려서 엄마가 받으러 가셨다. 그때 낸시가 부엌으로 들어왔다. 낸시는 샌드위치 하나를 가져가서 수지에게 한 조각을 주었다.
Then, Joseph came into the kitchen. He took a can of

pop and poured some into Suzie’s cup.

그러고 나서 조지프가 부엌으로 들어왔다. 조지프는 탄산음료 한 캔을 가져가서 수지의 컵에 따랐다.
Dad came into the kitchen next. He took a piece of pie and broke off a bit for Suzie.

아빠가 다음으로 부엌에 들어왔다. 아빠는 파이 한 조각을 가져다 그것을 쪼개어 일부를 수지에게 주었다.
When Mom came back into the kitchen, she cried, “Someone has already eaten their lunch!”

엄마가 부엌으로 들어왔을 때 엄마는 소리쳤다. “누군가가 이미 점심을 먹었어!”
“Who ate their lunch instead of waiting for our picnic?”

she asked.

“누가 우리 소풍을 기다리지 않고 점심을 먹었지?” 엄마가 물으셨다.
“I just ate a sandwich,” said Nancy.

“I just drank a can of pop,” said Joseph.

“And I just had some pie,” said Dad.

“저는 샌드위치 하나만 먹었어요.” 낸시가 말했다.
“저는 탄산음료 한 캔만 먹었어요.” 조지프가 말했다.

“그리고 나는 파이 조금만 먹었는데.” 아빠가 말씀하셨다.

Suzie giggled. She was the only one who had tried a

little bit of everything. And it all tasted so good!

 수지는 깔깔 웃었다. 수지는 모든 것을 조금씩 먹어 본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너무나 맛이 있었다!
31 Fight at Home
집에서의 다툼
On a nice summer weekend, Mike and his brother went

fishing. They had good luck and caught some big fish.

한 좋은 여름 주말에 마이크와 형은 낚시를 갔다. 두 아이는 운이 좋아서 큰 물고기를 몇 마리 잡았다.
Happy with their catch, they put the fish in a pail and

took them home. They were eager to have fish for dinner—

especially since they had caught the fish themselves.

물고기를 잡은 것에 기분이 좋아서 두 아이는 물고기를 양동이에 넣어 집으로 가져갔다. 얼른 저녁으로 생선을 먹고 싶었다. 특히 직접 잡은 물고기라 더했다.
The brothers proudly began to prepare the fish for

supper. But then, their sister Anne came home and saw the

fish. She was very upset. Just seeing the fish made her

want to cry.

형제는 자랑스럽게 저녁을 위해 생선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그때 누나인 앤이 집에 와서 생선을 보았다. 앤은 무척 속이 상했다. 그냥 물고기를 보는 것만으로도 앤은 울고 싶었다.
“Why did you bring the fish back?” she asked angrily.

“They are so lovely when they live in the rivers.”

“Don’t you want to have a good dinner?” said one of

her brothers.
“왜 너희는 물고기를 가져왔니?” 앤이 화가 나서 물었다.

“물고기는 강에서 살 때 너무나 사랑스러운데.”

“누나는 맛있는 저녁을 먹고 싶지 않아?” 하고 형제 중 하나가 말했다. 
“No. I don’t want to have dinner tonight,” Anne

protested. She would not let her brothers kill the fish and

cook them in the pot.

“아니, 나는 오늘 밤 저녁을 먹고 싶지 않아.” 앤이 반박했다. 앤은 자기 동생들이 물고기를 죽여서 냄비에 넣지 못하게 하려 했다.
The two brothers loved their sister. They thought

about what she had said.

두 형제는 누나를 사랑했다. 형제는 누나가 말한 것에 관해 생각해 보았다.
“Don’t worry. We will take the fish back to the river,”

they agreed. Anne went with them. Now, she had a big smile on

her face.
“걱정 마. 우리는 물고기를 도로 강에 데려갈게.” 형제는 동의했다. 앤은 동생들과 함께 갔다. 이제 앤은 얼굴에 환하게 미소를 지었다.
